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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미국 투자 부각, 추가 업사이드 포인트는?
[출처] 대신증권 김귀연 애널리스트

미국 투자를 통한 업사이드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기대감 지속

대신증권은 SNT모티브에 대해 미국 생산법인 투자가 부각되며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
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5년 5월 미국 루이지애나에 현지 생산공장 확보를 위해 354억원을 출

자하고, 관세 대응력과 현지 수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안정성 및 추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산 수주 기대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모멘텀 등 다양한 업사이드 포인트를 근거로 투

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6,000원(12% 상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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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로보틱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드라이브 확대
[출처] 하나증권 한유건 애널리스트

해외시장 진출 및 2공장 증설 통한 성장 기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증권사는 나우로보틱스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및 2공장 증설을 통한 성장 드라이브 확대와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의 토탈 솔루션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동사가 전 영역
대응 가능한 제품 라인업(29개 제품)을 바탕으로 고객사 및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대 중이며, 자체 S/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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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개발 능력, 핵심 부품 내재화 강화 등 시장 침투율 확대를 위한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 Z사와의 전략적 협력, 중대형 로봇 ODM 개발 및 2026년 2월 2공장 준공(기존 CAPA 300

억원→1,200억원) 등으로 매출 성장과 연내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의견은 'Not
Rated(의견 없음)'으로 제시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해내셨습니까
[출처] 메리츠증권 이지호 애널리스트

폴란드발 고수익, 미·중동 진출 가시화로 매수의견·목표주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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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2025년 2분기 높은 수익성과 공격적 해외수주 모멘텀, 그리고 폴
란드 등 유럽 및 중동 지역 수출 확대에 힘입어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

구원은 2분기 매출액이 6.3조원(YoY +169%)으로 컨센서스에 소폭 못 미쳤으나, 영업이익은 8,644억원
(OPM 13.8%)으로 컨센서스를 20% 상회했다고 평가하며, 폴란드향 수출의 높은 수익성(추정 OPM 약 50%)

과 하반기 미국·사우디·루마니아 등지의 추가 수주 가시성, 미국 현지 장약 공장 진출 추진 등으로 중장기 성
장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자회사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적

정주가를 130만원으로 상향 제시하였다.



오킨스전자
탐방노트: 고부가 비중 확대로 뚜렷한 실적 개선세
[출처] 하나증권 김민경 애널리스트

고부가 사업 비중 확대 및 고객사 다변화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하나증권은 오킨스전자에 대해 번인 소켓 및 테스트 용역 등 고부가 비중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5년 2분기 매출이 271억원(YoY +69%, QoQ +43%), 영업이익 32억원(YoY+143%,
QoQ+93%)로 역대 최고 분기실적을 기록했으며, 삼성전자향 소켓 공급계약과 DDR5, LPDDR5 등 선단 메모

리향 공급 비중 확대, 마그네틱 콜렛과 반도체 테스트 용역 등 신사업 부문 고객 다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
하여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투자의견은 'Not Rated'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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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트론
변화의 기로에 선 지금
[출처] 한국투자증권 조수헌 애널리스트

SMT에서 반도체로 전환, 북미 레퍼런스 확보 기반 글로벌 확장

한국투자증권은 펨트론에 대해 SMT 검사장비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HBM 적층 검사장비(8800WI-
HBM) 초도 공급 임박과 미국 IDM 대상 메모리 모듈 검사장비 납품 성공을 계기로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

환점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HBM 검사장비는 기존 경쟁사 대비 성능 우위를 확보했으며, 단가는 SMT 대
비 최소 15~20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IDM 고객사

검증을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는 향후 SSD 및 모듈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IDM 및 OSAT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사가 2025년 매출 679억원(+19% YoY), 영업이익 14

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6년부터 HBM 및 메모리 모듈 검사장비가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수주잔고가 연간 매출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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